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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군가에게는 일터, 누군가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빠의 회사입니다. 가족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쿠팡, 오늘은 지난 쿠
팡플레이 시리즈에서 만난 아이들 이야기를 소개합니다.

왼쪽부터 박서연 님, 박상준 님, 김유환 님
“오늘 경기는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?”

https://news.coupang.com/archives/57530/


쿠팡풀필먼트서비스 목천1센터 박정근 님의 딸 박서연 님
“아빠가 쿠팡에서 축구 티켓을 선물 받아서 같이 왔어요!” – 박서연 님

“학교에서 애들이 엄청 부러워했어요. 우리 아빠가 쿠팡 다녀서 가능한 거라고 자랑했어요.” -박상준 님

“나도 자랑했어. 역시~ 아빠한테 티켓 받고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질렀어요. 저는 축구선수가 꿈이에요. 손흥민 선수를 보는 게 너무
신났고 기뻤어요.” –김유환 님

“평소에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?”



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퀵플렉서 김동현 님의 아들 김유환 님
“우리 아빠는 밤에 일을 해서 낮에 맨날 저랑 놀아줘요. 아빠 최고!” – 김유환 님

“우리 아빠는 저랑 자주 여행 가줘요. 아빠가 시간 날 때마다 여행을 자주 가니깐 아빠가 회사에 다니는지 의심될 때도 있어요.” -박
서연 님

“제가 올해 버스 사고가 났었는데, 아빠가 소식 듣자마자 쿠팡에서 휴가 쓰고 바로 달려와 주셨어요. 그때 아빠한테 정말 감동받았
습니다.” – 박상준 님

“아빠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?”



쿠팡풀필먼트서비스 양지3센터 박창완 님 아들 박상준 님(가운데)
“이거 비밀인데~ 아빠 작년에 승진했을 때 엄마가 엄청 좋아했어. 나도 아빠가 자랑스러워!” – 박서연 님

“나 축구 선수 되면 쿠팡에서 많이 보러 와.” -김유환 님

“사실 제가 생일이거든요! 아빠가 쿠팡플레이 경기 티켓도 주고, 내일도 휴가 써서 저랑 놀아준다고 했어요. 아빠 너무 고마워요, 사
랑해요! – 박상준 님

“회사에서 이렇게 좋은 티켓을 제공해 주셔서 정말 저한테는 최고의 한 해입니다.” –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양지3센터 박창완 님
“생일 파티도 완벽하고 축구 경기도 아주 완벽하기 때문에 최고의 생일 파티인 것 같습니다.” – 아들 박상준 님



가족이 웃을 수 있는 일터를 위해, 오늘도 쿠팡의 노력은 계속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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